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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아이오닉9과기아EV9GT가

미국유력시사주간지‘뉴스위크(News

week)’의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A

merica븯s Most Anticipated New Vehic

le 2025)’에선정됐다.

18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2025

가장 기대되는 신차’는 뉴스위크가 올

해 신설한 상으로 뉴스위크의 자동차

편집자들이 미국시장 내 출시 예정인

신차, 상품성개선 모델 등을 대상으로

출시시 예상되는 파급력, 시장 관심도,

제조사 브랜드 및 해당 차량의 상품성

을 기반으로 차량을 평가해 수상 모델

을결정한다.

이번수상은현대차와기아의전동화

기술력을 집약한 두 플래그십 전동화

모델의수상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

현대차 아이오닉 9은 이달 말 미국에

서 진행하는 아이오닉 9 월드프리미어

(IONIQ 9 World Premiere) 행사를 통

해공개예정인모델로E-GMP를기반

으로 한 여유있는 실내 공간과 에어로

스테틱디자인을결합해효율성을극대

화했다.

티저이미지를통해유려한곡선으로

설계된 캐릭터 라인, 시그니처인 파라

메트릭 픽셀 라이팅, 속도감과 역동성

을닮은멀티스포크휠등을공개한이

후시장의뜨거운기대를받고있다.

아이오닉 9과 함께 기대되는 차로 선

정이 된 기아 EV9 GT는 E-GMP 기반

기아의플래그십대형전동화SUVEV

9의고성능모델이다.

EV9 GT는 ▲99.8㎾h 대용량 배터리

▲400/800V 멀티 초급속 충전 시스템 ▲

무선(OTA,Over-the-air)소프트웨어

업데이트등다양하고혁신적인기능과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내·외장 디

자인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EV9의

고성능 모델인만큼 고급화, 고성능 사

양을 원하는 프리미엄 전동화 SUV 수

요층들의눈을사로잡을것으로기대되

고있다.

한편, 1933년 창간된 뉴스위크는 타임

(TIME)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시사

주간지로 미국은 물론 세계 전역에 배

포돼소비자들에게큰영향력을미치는

매체다.

뉴스위크는 ‘뉴스위크 어워즈(News

week AutosAwrads)’와 ‘세계자동차

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Worl

d’s Greatest Auto Disruptors)’ 등 자

동차업계에서파급력있는상을시상하

며 자동차 산업의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매체인만큼이번현대차아이오닉

9과 기아 EV9 GT의 ‘2025 가장 기대되

는 신차’ 수상은 미국 전동화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의 굳건한 입지를 시장에

보여준것으로평가받고있다.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아이오닉 9

과EV9GT에대한뉴스위크의이번평

가는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가 쌓아온

긍정적인브랜드이미지와훌륭한전동

화 제품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현대차, 기아의 혁신적인 상

품성이 모두 담겨있는 두 플래그십 차

량들의 이번 기대되는 신차 수상은 미

국시장 내 론칭을 앞두고 초기 검증을

마친것이나다름없다”고밝혔다.

/임채만기자

아이오닉9·EV9GT,美뉴스위크‘내년기대되는신차’선정
美출시앞둔차량파급력븡관심도븡브랜드븡상품성평가

현대차·기아기술집약플래그십전동화모델수상의미

현대차아이오닉9과기아EV9GT가미국유력시사주간지‘뉴스위크(Newsweek)’의 ‘2025가장기대되는신차(America븯s Most AnticipatedNewVehicle 2025)’에선정됐다.사진은현대차아이오닉9외

장티저이미지(왼쪽)와기아EV9. <현대자동차그룹제공>

현대자동차가글로벌최정상급투어

링카대회 ‘2024 TCR 월드투어’를포함

해 TCR차이나, TCR 아시아 세 개 시

리즈에서 모두 2024시즌 드라이버 부문

종합우승을달성하는기염을토했다.

현대자동차는 ‘더뉴엘란트라NTC

R(국내명: 더 뉴 아반떼 NTCR)’이 지

난 14일부터 17일(현지시간)까지 마카

오‘기아서킷’에서진행된2024TCR월

드투어 최종 라운드에서 지난해에 이

어2년연속드라이버부문종합우승을

확정지었다고18일밝혔다.

더 뉴 엘란트라 NTCR경주차로 출

전한 노버트 미첼리즈 선수는 이번 마

카오 대회에서 총 49포인트를 획득하

며 2024시즌 드라이버 부문 최종 323포

인트로작년에이어2년연속드라이버

부문챔피언을거머쥐었다.

함께 출전한 미켈 아즈코나 선수도

최종 295포인트를 기록하며 드라이버

부문3위로시즌을마무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2022년 ‘WTCR

(World Touring Car Cup)’ 우승 이후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작된 TCR 월드

투어까지, 글로벌 TCR 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하는 압도적인

모습을보였다.

TCR 시리즈는 대륙·국가별 대회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며

그중글로벌최상위대회인TCR월드

투어는 제조사의 직접적인 출전은 금

지하고 제조사의 경주차를 구매한 프

로 레이싱팀이 출전하는 ‘커스터머 레

이싱’대회다.

아울러 TCR 월드투어는 전 세계 각

지에서개최되는TCR대회중주요레

이스를 선별해 경기 결과에 따라 획득

한 포인트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올해

는 이탈리아, 모로코, 미국, 브라질, 우

루과이, 중국을 거쳐 마카오에서 경기

가진행됐다.

한편,현대자동차는TCR월드투어와

마찬가지로마카오에서동시에진행된

‘2024TCR차이나’및‘2024TCR아시아’

시리즈최종라운드에서도 2024시즌드

라이버부문우승을확정지었다.

이번 TCR월드투어, TCR 차이나, T

CR아시아 시리즈 최종 라운드는 각각

따로 레이스를 진행하지 않고 세 개 시

리즈 최종전에 출전하는 모든 드라이

버가 다 같이 마카오에서 동일한 레이

스에 참여한 후 각 시리즈별 종합 포인

트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최

됐다.

TCR 차이나 시리즈 최종 라운드에

참여한 ‘현대N’팀의마틴카오선수는

2024시즌 드라이버 부문 1위를 확정지

어2023년출전이후2년연속으로드라

이버부문종합우승을달성했다.

TCR 아시아 시리즈에 참가한 장첸

동 선수도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우

승을 기록하며 2024시즌 드라이버 부문

종합 1위를지켜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세 개 시리즈 동

반 종합 우승 달성뿐만 아니라 시리즈

에출전한전체32대의차량중,가장큰

규모인 12대의 더 뉴 엘란트라 N TCR

을대회에참가시키며N브랜드의우수

한 기술력을 중국 모터스포츠 팬들에

게입증했다. /임채만기자

현대차‘더뉴아반떼NTCR’,월드투어드라이버종합우승

글로벌최정상투어링카대회2년연속챔피언등극

왼쪽부터2024 TCR아시아드라이버부문종합우승자장첸동, 2024 TCR월드투어드라이버부문

종합우승자노버트미첼리즈, 2024 TCR차이나드라이버부문종합우승자마틴카오가트로피를

들고기뻐하는모습. <현대자동차그룹제공>

금호타이어는 18일 “‘윈터크래프트

(WinterCRAFT)WP52EV’제품으로

일본 ‘굿디자인어워드2024 (Good De

signAward 2024)’제품부문에서본상

(winner)을수상했다”고밝혔다.

굿디자인어워드는1957년부터일본

디자인진흥원(JIDP)이주관하는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며,

전세계적으로 그 전통과 공신력을 인

정받고있다.독일의‘레드닷’, ‘iF’디자

인어워드,미국의‘IDEA’와함께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디자인, 사용성,

혁신성, 친환경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에 ‘G-Mark’ 심볼을 부

여한다.

이번 본상 수상 제품인 금호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 EV는 기존 겨울

용타이어인윈터크래프트WP52제품

을 전기차의 특성에 맞게 페이스리프

트(Face Lift)한전기차전용타이어로

겨울철 전기차의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설계됐다.전기차의주요요구성

능인소음,내마모성능을향상시켰으

며,겨울철눈길그립력과제동력을동

시에만족시키기위해금호타이어만의

EVTechnology을적용했다.특히고하

중 전기차의 눈길 그립력과 제동력을

극대화하기위해 3D블록설계기술을

적용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타이어 내부에 폴리우레탄 재

질의 Foam을 부착하는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소음 저감 신기술인 K-Silent

(흡음기술)를적용해타이어의공명음

과 지면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소음

을 최소화했다. 사이드월에는 눈 내리

는풍경과눈꽃결정을모티브로한디

자인을 적용해 소비자에게 겨울용 타

이어라는 느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윈

터크래프트제품만의특별한감성까지

표현했다.

김영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은 “금호타이어는 시장과 고객 니즈의

변화를예측,탐지해경쟁력을갖춘제

품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뷻며뷺급

변하는 모빌리티 시장에서 혁신적인

핵심미래기술을연구,개발해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과정에 고객들과

함께할것뷻이라고밝혔다. /임채만기자

금호타이어,日 ‘굿디자인어워드’본상

전기차전용타이어 ‘윈터크래프트WP52EV’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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